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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2018 / 12월 4주차 

■ 연구원 소식  

○ 2018년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송년회” 안내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송년회에 회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어느 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늘 이맘때면 오는 해에 대한 설렘보다 가는 해에 대한 아

쉬움이 더 짙게 차오르곤 합니다. 

한국고전문화연구원 가족 여러분과 올 한해를 돌이켜보며, 새로운 한 해맞이를 준비 하고자 합니

다. 2019년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송년회를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서있는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던 회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준

비하기 위한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모시고 싶습니다.

연말연시라 바쁘시겠지만 많은 회원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세

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시간 : 2018. 12. 28(金). 18시 30분

-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송년행사 후 연구원 인근에서 뒤풀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급적 자가 차량대신 

대중교통으로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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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

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

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

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   개 

녹문산의 은자 맹호연(孟浩然, 689년 ~ 740년)

맹호연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다. 이름은 호이며, 자는 호연이고 호(號)는 녹문거사(鹿門處士)이

다. 양양(襄陽) 사람으로 절개와 의리를 존중하였다. 한때 녹문산(鹿門山)에 숨어 살면서 시 짓는 

일을 매우 즐겼다. 40세 때 장안(지금의 시안)에 나가 시로써 이름을 날리고, 왕유·장구령 등과 사

귀었다. 그의 시는 왕유의 시풍과 비슷하며, 도연명의 영향을 받아 오언시에 뛰어났다. 격조 높은 

시로 산수의 아름다움을 읊어 왕유와 함께 ‘산수 시인의 대표자’로 불린다. 맹양양(孟襄陽)으로도 

불리며 저서에 ‘맹호연집’ 4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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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소개할  맹호현의 시는 그가 평소에 가장 잘 지었다고 자부했던 ｢세모귀남산(歲暮歸南
山)｣이다.

❚ 작품 및 번역

歲暮歸南山(세모귀남산 / 세모에 남산으로 돌아오며)

北闕休上書(북궐휴상서) 

북쪽 대에 글올리기 그만두고

南山歸敝廬(남산귀폐려)

남산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으니,

不才明主棄(부재명주기)  

재주 없어 명주(明主)께서 버리셨고

多病故人疏(다병고인소)

병이 많아 벗들도 멀어짐에,

白髮催年老(백발최년로)  

흰머리는 노화를 재촉하고

靑陽逼歲除(청양핍세제)

봄빛은 한 해가 가기를 다그쳐

永懷愁不寐(영회수불매)  

끝없는 시름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松月夜窗虛(송월야창허)

소나무에 걸친 달이 밤 참에 비추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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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의 오늘

조선의 나폴레옹 스러지다(1942년 1월 2일) 

 

1888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무관 가문(대한제국 육군군기창장 김정우가 그의 아버지다)의 

막내로 태어난 그는 8세에 서울로 이주했고 15세에 경성학당을 졸업했다. 17세에 일본 

육군사관학교 부설고등학교에 입학했고 19세에 일본 육사에 입학한 후 21세인 1911년 일

본 육사 기병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도쿄에서 기병 소위로 임관했다.

일본육사를 졸업하면 바로 소위로 임관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그는 소위 임관을 처음에 

거부하여 말썽이 되었다. 결국 경성으로 소환되어 조선총독 테라우치 마다사케와 면담하

며 임관 권고를 받은 그는 아버지와 형의 죽음으로 가정 생계도 꾸려나가야 했고, '독립

전쟁을 벌이려면 육사 졸업한 것 갖고는 안 된다. 일본군 장교 생활을 하여 일본 군사기

밀을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후 기병 장교로 근무하였는데, 수년간 기회를 엿보다가 1919년 2·8 독립 선언을 계기로 

탈출을 결심하고 귀국했다. 그해 6월초 지청천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독립청년단

(총재 안병찬)에 가입해 활동했고,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했다.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육사 삼 년 후배 이청천과 함께 만주 삼원포에 

위치해 있는 신흥무관학교에 갔다. 일본육사출신들이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으로 있다는 소

식이 국내에 들어가자 3.1운동 이후 독립군이 되려던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삼원포로 

갔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일제의 온갖 수단을 강구한 그를 매장시키기 위한 공작을 지속적

으로 벌이기도 했다.

결국 그는 1919년 말경에 만주 삼원포를 떠나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했다. 그는 이곳에서 

의용군을 모집하여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중국인 마적단과 싸웠으며, 창해청년단(滄海靑
年團)의 단장 김규면(金圭冕, 1880-1969)에 이어 총사령관을 맡아 전투를 거듭하면서 시

베리아 지역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21년에는 수청(水淸)의병대의 지도자가 

되었고 러시아의 혁명 세력과 연합하면서 연해주 지역의 조선인 지도자로 소련의 인정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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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수청의병대는 대한혁명단으로 개칭했으며 그는 사령관을 맡았다. 그해 10월 고려

혁명군이 조직되었고 그는 동부사령관을 맡았다. 그러나 이후 정세 변화로 러시아 지역에

서의 독립 운동이 소강상태에 빠지면서, 노령(露領) 무장 독립 운동의 선도격이던 그의 입

지는 좁아졌다. 1923년 상해에서 상해임시정부를 개편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될 

때 군사담당 위원으로 내정되었다. 그는 상해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했다. 

1923년 이후로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고려사범대학에서 강의를 하였고 국경경비대의 

장교로 일하던 중 1936년 소련 당국의 한인 인텔리 피검정책으로 체포되어 9월 29일 국

경수비대 군법회의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체포 원인으로는 2가지 추측이 있

다. 그것은 첫째, 연해주 한인 지도자는 이르쿠르츠파, 상해파 둘로 나뉘었는데 당시 상해

파 지도자들이 대거 체포되는 과정 중 상해파 공산주의자로 오인받았을 수 있다는 것과

소련식 공산주의 운동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1937년 연해주 거주 전체 한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하고 그는 당시 2년 반을 복역한 후 1939년 2월 석방되어 카자흐스탄 까라간다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다. 독일인 농장 잡부로 일했으나 4월 5일 재차 체포되어 까라간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복역했다. 6월 25일 모스크바로 이송되었고 간첩죄가 적용되어 강제노동수감

소 8년형을 언도 받았고, 러시아 북부철도수용소로 이송되어 매일 철도건설 공사장에 동

원되었다. 

결국 그는 1942년 1월 2일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스탈린이 사망한 후, 

1936년 3년형을 받은 사건은 1956년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1939년 8년형을 언

도받은 사건 역시 1959년 2월 16일 모스크바 군법회의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1959년 

2월 19일 최종적으로 복권되었다.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1993년 카자흐스탄에서는 ‘정치적 탄압에 의한 희생자의 명예회

복’에 관한 법률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한국에서는 1998년에 이르러서야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받고 복권되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일부가 2015년 특별귀화 형식으로 한국인이 되었다. 

1942년 1월 2일 “조선의 나폴레옹”이라 불리기도 했던 “김경천”이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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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

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 능 

   ㆍ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ㆍ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ㆍ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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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시   중    가    :  2만  9천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ㆍ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ㆍ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ㆍ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ㆍ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ㆍ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

에 만나 실 수 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

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빌겠습니다. 


